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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ble Tongdok as a Curriculum of Teaching Ministry 

: A Case Study of the One Year Bible Tongdok at Korean Church of Atlanta UMC 

 

Kwangsoo Song 

 

 Korean Church of Atlanta UMC, Georgia, U.S.A. 

 

Since H. Appenzeller and H. Underwood had come to Korea in 1885, Korean 

churches have grown to an unprecedented extent in the church history. However, current 

Korean churches show a sign of decline. This may be due to a lack of maturity and 

growth in faith despite the impressive success in the numerical growth of churc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lternative curriculum in Christian Education to 

help Korean churches their growth by returning to the Bib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searched using ‘the Curriculum in the church’ by 

Maria Harris and ‘the One Year Tongdok Bible’ by Byoungho Zoh. Harris presents five 

categories in her curriculum that defines the entire process of faith. Zoh insisted on 

reading the Bible as a whole, not in part, to read it in chronological order, and to focus on 

the heart of God - this is what he defined as “Tongdo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iculum in the Church” and “the One Year 

Tongdok Bible” in detail. Moreover the author proposes ‘the One Year Bible Tongdok as 

a Curriculum of Teaching Ministry’ as an alternative program. The author interviewed, 

four people in-depth, who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As a result, ‘the One Year Bible 

Tongdok’ is an effective curriculum of teaching ministry. Especially, categorizing the 

Bible Tongdok into five sections as Harris suggested is very effective. 

 



Korean churches should refocus on the Bible, the essence of the Christian faith, 

through the spirit of the “ad fontes”. Only then Korean churches can reflourish by 

pursuing the Christian spiritual practice of recovering the image of God. In conclusion, 

this study expects ‘The One Year Bible Tongdok’ will be an effective curriculum of 

teaching ministry to help bear the missional fruits of Korean churches. 

 

 

 

 

 

 

 

 

 

 

 

 

 

 

 

 

 



 

국문초록 

 

교육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통독 

: 아틀란타한인교회의 일년일독 성경통독 사례연구 

 

송광수 

 

아틀란타한인교회, 조지아, 미국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한한 이래로 한국 개신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겉으로 보이는 교세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을지 몰라도, 그 이면에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내지 못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 이전과는 다른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 교육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마리아 해리스의 ‘교육목회 커리큘럼’과 조병호의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해리스는 ‘교회 생활의 전 과정’을 

커리큘럼으로 보았고,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조병호는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하며,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였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통독을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목회 커리큘럼’과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고,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교육목회 커리큘럼으로서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 4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교육목회 커리큘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별히 해리스가 제시한 다섯 가지 영역에 따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한국 교회는 ‘아드 폰테스’의 정신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성경을 

회복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독교적 

영성을 추구함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일년 일독 성경 통독’으로 효과적인 교육 목회를 이루어 한국 교회의 선교적 

결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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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을 보낸 2020년, 2019년이 남기고 간 ‘COVID-

19’라는 감염병의 대 유행(pandemic)은 인류사에 남을 만한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충격의 여파로 등장한 새로운 표준(new normal)은 인류의 생활 양식에 

긴급한 변화를 요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대표할 수 있는 

변화의 조류는 이미 각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 속으로 깊숙하게 밀려 들어왔다. 

호흡기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마스크의 착용이 일반화되었고,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게 하는 각 공동체들의 조처는 안전한 생활 습관으로서 비대면 환경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안팎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한국 

교회의 대응책을 목회적으로 논의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던 교회는 시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화, 민주화와 더불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 교회는, 

시대의 변화 속에 점점 사회에 희망을 주는 기능을 상실하면서, 교회적으로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원규는 작금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며,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사회의 희망이 되기 위해 회복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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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정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하여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춰 

버린 것과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가지 현상에 대한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아니 생존하려면 철저한 자기 갱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교회 정체의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 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서 한국 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 이제 한국 교회는 각성해야 한다. 먼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영적, 도덕적, 공동체적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한국 

교회의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에 대한 진정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교회를 

갱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장 

신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전도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토대로, 바람직한 교회 성장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1 

 

최근의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서 바람직한 교회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로서, 교인이 교인으로서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본질의 회복은 종교개혁 때의 자세로 성경2으로 돌아가는3 정신을 실천함으로 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데에 관건이 있다고 본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교육은 역사적으로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왔는데, 근자에 이르러 

 
1 이원규, 힘내라 한국교회 (서울: 동연, 2009), 20-31. 

2 본고에서는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거룩한 책으로서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고 ‘성경(聖經)’으로 기술하

며, 이하 ‘성서(聖書)’로 기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성경으로 표현했다. 참고) 왕대일, 구약성서 이해 열 
마당, (서울: 새길, 2007), 14-15, 이성덕, 구약성서 길라잡이 (대전: 배재대학교 학술정보처, 2014), 7. 

3 Alister E. McGrath, 역사 속의 신학, 김홍기 외 3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83-85; 106, 

에서 제시한 'ad fontes', Justo L. Gonzalez, The Story Of Christianity Vol. 2, (HarperCollins, 2006), 10, 에서 제

시한 'a return to the sources of Christianity'는, 같은 맥락에서, 한국 교회의 회복은 그 궁극적 원천이 되는 성경

에 있음을 주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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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으로서의 인간'상을 깨우치도록 하는 성스러운 교육의 차원에서, 교회는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교육적 차원들을 논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전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오인탁(Intak Oh)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 그 세 번째는 영성이다. 영성은 물질주의적 

인생관에서 벗어나 영적, 정신적 세계에서 자신의 고유하고 충일한 삶을 찾고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상대적이고 계량적인 가치로 

구조화된 사회에서는 결코 싹틀 수 없고 배양될 수 없다. 영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절대, 개인, 자유, 특수 등의 바탕 위에 상대, 집단, 방법, 

일반 등의 교육을 접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영성의 교육에서는 

어떤 개인도 그의 신체적, 감성적, 지적 상태의 상대적 결핍 또는 탁월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되고,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그가 갖고 있고 발휘하고 있는 유일성과 독특성에 대한 

절대적 인정이 바탕이 될 때 자아실현을 꾀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잠 1:7)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인식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이 말씀을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은 모든 문화의 기초로 삼고 있다. 교육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한 

교육은 영성의 도야를 기본으로 한 인간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4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목회적이며 동시에 교육적인 대안은 영성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영성의 기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5, 즉 성경이며, 그 성경에 담긴 분명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4 오인탁은 한국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을 대표적으로 인간, 개인, 영성, 자율 등 4가지로 진단했다. 참

고) 오인탁,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 (서울: 학지사, 2017), 26-27. 

5 막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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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실천6하는 것으로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되찾을 수 있다. 특별히 감리교회 

신학은 ‘성경 안에서(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서)’를 강조하는데, “‘성경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증언이 들려지며,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발견”7하기에, 거기로부터 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이 같은 일들이 미래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수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은 “성경이 

신학의 자원이나 인도함을 주는 자원 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본문(text)”8으로써 이 책을 우리 안으로 들여오는 영성 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그러할 때 교회는 사회를 향해 

항구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병호(Byoungho Zoh)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9 영성’에 대해 강조한다. 성경통독원을 통해 성경 통독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성경 66권은 각 권의 완결성이 있는데 하나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면서,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매일 진행한 

유튜브 ‘통박사 조병호가 읽어주는 성경’에서 누적 조회수가 4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10 또한 그가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 성경 본문을 

 
6 요 13:34. 

7 W. Klaiber, M. Marquardt, 감리교회 신학, 조경철 역 (서울: KMC, 2008), 94-95. 

8 여기에서 그는 영성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the art of being present to God)이라고 규정했다. 참

고) 두란노 편집부,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 특별대담, (서울: 두란노, 2000), 24-53. 

9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7), 14. 

1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8637&code=23111211&cp=nv (2021년 2월 

5일 접속).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8637&code=231112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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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순서로 재배열한 일년일독 통독성경11은 효과적인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COVID-19의 위기 속에서도 성경 통독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맑은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됨을 

여실히 증명해 가고 있다.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조병호의 성경 통독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특별히 신앙 

생활의 전 과정을 강조하는 해리스와,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읽기를 강조하는 

조병호의 관점은, 전체를 강조하는 홀리스틱 교육12의 맥락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 교육 사회가 상실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기독교 교육으로서, 이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때처럼 원천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게 하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은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되어 주는 것이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어야 한다.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무지개를 메타포로, 미친 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미친 지혜를 회복한다면, 13 우리는 모든 한계- 

부서진 무지개 -를 넘어, 무지개를 만들어 가며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음을 

도전했다.14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지금의 무기력한 정상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역설적인 일침이다.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e)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11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12 오인탁은 '홀리스틱(holistic)'을 ‘전체적’ 또는 ‘완전한’이라는 말로만 사용하는 것보다 그대로 쓰는 것

이 더 적절함을 밝힌다. 참고) 오인탁,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 (서울: 학지사 2017), 241-278; 오인탁 외 공

저, 기독교 교육사, (서울: 기독한교, 2008), 185-200. 

13 스윗은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의미로 NUTS(Never Underestimate The Spirit), 지혜라고도 표

현한다. 참고) Leonard Sweet,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윤종석 역 (서울: IVP, 2004), 22. 

14 Ibid., 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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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로 학습자를 이끌어 신앙을 심화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데에 기독교적 

종교 교육의 목표가 있음을 밝히면서, 예수 안에 있는 최종적인 완성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도록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을 강조했다.15 여전히 교회의 사명은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소명과, 

쇠퇴론, 위기론 대신, 역설적이고 해석학적인 용기와 지혜를 통하여 희망을 주는 

영성은, 그 원류가 되는 성경으로부터 찾는 것이 첩경이다.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문헌 연구를 비롯하여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을 

적용한 사례 연구로 구성된다. 문헌 연구로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 관계된 교육과 

목회 신학적 자료들을 정리하고, 사례 연구로는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활용한 

일년일독 성경 통독의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일년일독 성경 통독과정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성경 통독이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논문의 목적은 효과적인 교육 목회를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넓게는 기독교 종교 교육(Christian Religious Education)에 있어서, 좁게는 

교회 교육(Education of the Churches)에 있어서, 성경 통독이 체계성을 갖춘 

커리큘럼이 될 수 있음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해리스의 기독교 

 
15 Thomas H.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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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이론과 조병호의 성경 통독 이론이 만나는 실천신학적 성과를,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적용한 사례임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참신한 방식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촉진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논문의 구조 

논문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은 서론으로서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고, 2장에서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마리아 해리스가 제안하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로서 적합한 조병호의 성경 통독 방식을 들여다보고, 4장에서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의 사례를 연구함으로, 현장에서 실시한 결과를 

약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요약과 평가, 그리고 결론과 

제언을 약술함으로써 마무리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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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이해 

 

마리아 해리스는 '교육목회 커리큘럼(원제: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16을 통해 목회에 있어서 커리큘럼에 대한 적절한 

도전을 주었다. 종래의 교회 교육은 대체로 교육(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학교 교육체제)과 목회(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배와 

심방 중심의 목회적 돌봄)로 이분화 되어서 상대적으로 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경향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해리스는, 먼저는 커리큘럼이라는 의미로 제시된 

‘교육 과정’의 요소가 교회 교육에 적용되면서 기독교 교육학의 체계성이 목회에 

필요한 것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schooling)의 커리큘럼과 

교육(education)의 커리큘럼을 구분하여 설명하며, 교회학교를 포함한 교회 전체를 

하나의 교육하는 기관(educating institution)으로 보면서, 교회의 여러 목회적 

기능들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구조화 하려는 교육 목회 이론을 전개한다. 그 결과 

교육 목회의 중요성과 함께 교회 교육에 있어서 커리큘럼의 필요성이 제고되었기에,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16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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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회 커리큘럼에 대한 정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명료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 ‘목회’, 그리고 ‘커리큘럼’이라는 주제어가 각각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이해를 막기 위해 

‘목회’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교육 목회’와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로 

개념을 규정하고,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해리스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하면서, 먼저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 ‘목회적(pastoral)’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에 의해 부름을 받은 백성이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별된 존재로 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곧 목회적 

소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 소명이란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의 부름 이고, 특별한 

삶의 방식에 대한 요구이기에, 목회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지닌 고유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17 

레너드 스윗은 오늘날 교회의 유형을 4개의 M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가 

있다.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와 목회적 교회(Ministry Church), 그리고 

유지적 교회(Maintenance Church)와 박물관 교회(Museum/Monument Church)의 네 

가지 유형이다.18 교회가 고유한 사명인 ‘선교’로부터 목회의 의미를 건물과 제도 

등으로 축소시키고, 간신히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형태를 지나 종국에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외형만 남아버린 현실을 나타낸 것으로, 미래교회가 목회의 본질인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7 Ibid., 27-42. 

18 http://news.v.daum.net/v/20080111181109519(2021년 2월 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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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지닌 고유한 사명을 선교로 이해하는 지점에서 해리스와 스윗의 

견해는 그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선교인 

것을 강조하는 스윗의 견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목회적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고유의 사명이라는 해리스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는 맥락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교회가 본질상 회복해야 할 것은 고유한 목회적 소명인 선교이며, 따라서 

교육 목회는 그러한 목회적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둘째로 해리스는 교회에는 교육적(educational) 소명이 있다고 한다. 부름 

받은 백성에게는 목회적 소명이 평생의 소명이라는 입장에서, 교회 교육 또한 

평생교육으로서 끊임없이 생의 여정에 주어진 과정이기에 교육적 소명이라는 

것이다. 형태를 제공하는 - 더 정밀히 말하면 교육은 특히 형태의 창조, 재창조, 

형성, 재형성과 관련된 - 활동으로서 교육을 강조하는 해리스는, 교회가 다양한 

교육의 형태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이자, 교육 활동과 교육 참여를 장려하고 교육 

방향을 제시함으로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19 

김영래(Younglae Kim)는 교육적 교회를 21세기 교회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20 이는 교회 교육이 기존에는 학교라는 형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면,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희석되어버린 목회 자체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접근 방식으로서, 교육은 곧 목회라는 전체적 개념으로 기독교 교육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논의이다. 목회의 일부 또는 수식 관계 정도로 

여겨지는 교회 교육을 넘어 교육적 교회가 소명이 되어, 획일적인 신앙 대신에, 

다양한 앎과 삶의 경험을 제공하는 신앙생활을 장려하는 데에서 해리스의 견해와 

 
19 Ibid., 46-61. 

20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앎 (서울: 통독원, 2017), 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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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장이다. 

급변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이 목회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목회 자체인 

것에서 시작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절한 교육적 교회를 이루게 될 

것21이라는 김영래의 견해는, 교회가 훌륭한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며 다양한 형태를 

제공한다는 해리스의 이론을 확장시키는 제언이다. 한 마디로 교육 목회는 목회적 

소명을 구현하기 위한 전 영역에서 교육적 소명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교회 생활의 모든 형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인 것이다. 

끝으로 커리큘럼은 라틴어 원어- currere -의 의미로 달려야 할 코스(race 

course)의 문자적인 뜻을 품고 있으며 한국어로는 교육 과정으로 번역한다. 다만 

좁은 의미의 교육 과정은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 내용만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기에,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커리큘럼은 교과 내용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학습자의 

경험이나 전체 생활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학(supervision)의 

개념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기도 한다.22 

이와 같은 흐름에서 해리스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란 교육하는 교회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다양한 경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해리스의 입장에서 보면, 

목회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하는 교회의 소명을 이해할 때, 특정한 활동만이 아닌 

교회 생활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모든 과정이 곧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된다는 과정적인 의미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 교육으로서 

 
21 Ibid. 

22 문도연, 장원동 공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상조사, 2004), 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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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curriculum of schooling)의 제한적인 의미를 탈피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 

종교 교육학적인 견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영성 교육에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수행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해리스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은 기독교적 인성 교육을 지향하는 실천적 신학의 배경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해리스가 제시한 교회 생활의 전 과정으로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효과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강용원(Yongwon Kang)은 한국 기독교 교육의 

현실과 미래적 전망을 밝히면서 몇 가지 과제를 밝혔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교회 교육이 교회 전체의 기능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역설했고,23 고용수(Yongsoo 

Koh)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대응 방향을, 공동체 중심의 교육 목회로서, 

그것은 학습 경험으로 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의 전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앙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제언했다.24 이와 같이 목회의 부수적인 요소로서의 교육 

목회의 의미를 넘어, 목회의 모든 영역이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육적 교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교육 목회는 한 마디로 교육하는 교회를 뜻한다. 마리아 해리스는 

교회를 목회적 소명과 교육적 소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 목회적 

소명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존재로 살려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삶의 방식, 이를 테면 ‘선교(mission)’와 같은 사명을 지닌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교육적 소명이란 사람의 전 생애를 통틀어 

 
23 오인탁 외 공저, 기독교 교육사, 339-343. 

24 고용수,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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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형성하는 끊이지 않는 활동으로서, 교회의 모든 활동 즉 사역의 여러 형태에 

관여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커리큘럼은 넓은 의미의 교육 

과정으로서 특히,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서 교육과 목회의 이분화 된 형태를 

극복하면서, 교회 생활의 전 영역에서 짜임새 있는 형태로 구성되는 일련의 실천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그 

소명을 지니고 활동하는 모든 형태가 교육 목회이며, 그 과정에 담긴 교육 내용을 

비롯한 신앙 발달 단계의 생태 환경 등 회중을 형성25하는 전 과정을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 

해리스는 비록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삶의 형태(행 2:42-47)를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원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원어의 특성을 존중하듯 특징적인 다섯 개의 헬라어를 발췌하여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섯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순서에 

의하면 케리그마(Kerygma), 디다케(Didache), 코이노니아(Koinonia), 

레이투르기아(Leiturgia), 그리고 디아코니아(Diakonia)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케리그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디다케 ; 케리그마] 서로 

 
25 James W.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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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며[코이노니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레이투르기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코이노니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디아코니아]....(행 2:32, 42-

47).26 

 

해리스가 인용한 32절은 성령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22절부터 '예수의 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일에 증인인 

것'으로 복음의 선포와 관련된 케리그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 준다. 

42절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씀은, 배우는 형태로서 가르침의 사역과 관련된 

디다케에 해당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또한 케리그마에 해당한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예전과 예배 활동의 전형적인 모습이기에 기도의 

커리큘럼인 레이투르기아에 해당하며, 44절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활동으로서 공동체가 지닌 공유성에 기초한 

코이노니아에 해당한다. 45절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는 것은,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인 디아코니아에 해당한다. 

사도행전 2장 전체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비롯되어, 이른 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뒤 이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맺어지고 있다. 

해리스가 인용한 단락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따르는 순서라는 것으로 볼 때,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적용이자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존 스토트(John Stott)는 같은 본문을,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강해하면서 이러한 교회의 생활은 

오순절의 결과라고 보았다.27 김경진(Kyoungjin Kim)도 이 부분의 기사에서 발견되는 

 
26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74-75. 

27 John Stott, 사도행전 강해: 땅끝까지 이르러, 정옥배 역 (서울: IVP, 2007), 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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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유력한 특징인 것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 정립은 결국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의 칭송을 자아내게 

만들면서 교회를 부흥케 했다고 주석했다.28 

따라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교회 활동의 전 과정이라는 해리스의 

관점에서,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그러한 교회 활동의 시작점이자 완결점이 될 수 

있음을 밝혀주는 성경적 근거로서의 본문이 되는 것이다. 케리그마와 디다케, 

코이노니아와 레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로 제시된 다섯 개의 헬라어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들이자 동시에 계승해야 할 모범적인 전통이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구별된 모습 속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29는 성장의 결과가, 성숙한 실천은 도외시 한 채 세속적인 가치의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일부 교회가 초래한 결과와 상반되는 것은 자명한 귀결이다. 

해리스는 코이노니아(공동체의 커리큘럼)를 첫 번째 커리큘럼의 형태로 

시작한다. 가르침이나 예배보다는, 더 우선적이고 교육적인 사역으로서 

공동체(community)와 교제(communion)가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이는 생활이야말로 가르침 또는 섬김에의 

봉사행위(outreach)를 위한 예배나 프로그램의 양식들이 이해될 수 있다는 데에서 

코이노니아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들 중에서 전제 또는 도입의 

기능을 한다. 

해리스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해리스가 말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에는 

 
28 김경진,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주석 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83-108. 

29 행 2:4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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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핵심은 사랑이다. 

해리스는 코이노니아를 통해 공동체는 다스리는 실재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실재로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실재로서 의미를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함을 

성취하게 됨을 강조한다.30 

두 번째 커리큘럼의 형태는 레이투르기아(기도의 커리큘럼)이다. 해리스는 

모든 공동체는 고유한 모임의 방식 속에서 확립된 형태를 갖게 되는데, 기독교 

공동체라면 그 중심적인 형태와 규칙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의 기도생활이며, 

공동체의 기도생활은 하나님의 신비를 전달하기 위한 특징적인 형태라고 한다. 

교육적인 사역의 커리큘럼으로서 우리는 기도하도록(to) 교육받기도 하지만, 기도에 

의해(by) 교육을 받기도 하며, 그것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때에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해리스의 레이투르기아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회적 사명에 따른 교회 

생활이다. 교회 내에서의 기도에는 소위 ACTS(찬양(Adoration), 참회(또는 고백: 

Contrition), 감사(Thanksgiving), 탄원(Suppleication))의 형태들이 있으며, 

개인적인 기도, 공동 기도의 범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때때로 기도는 의미를 

확장시켜 찬양, 감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들과 악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면에서 레이투르기아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경배(adoration) 가운데 있고자 하고 경이(wonder) 속에 있고자 하고 

사랑과 희망 가운데 있고자 하는 모든 활동인 것이다.31 

셋째로 디다케는 가르침의 커리큘럼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신성시되는 

 
30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89-112. 
31 Ibid., 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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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지닌 단어이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사회적으로는 교사의 역할이었고, 

신명기 6:6-7을 포함한 토라의 형태에서도 나타나는 유대적인 관행에서의 중심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디다케에 있어서 가르칠 소명과 동시에 가르침의 항목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지식과 율법들을 형성하는 교리, 메시지 등의 

가르쳐지는 내용(what is taught)과 더불어 가르치는 행위, 과정 등으로서 바로 

‘그(the)'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해리스가 제시하는 디다케의 형태들은 내적인 형태들(Internal Forms)과 

오늘의 형태들(Contemporary Forms)로 나눌 수 있다. 내적인 형태들은 

교리문답교육(catechesis)과 설교(preaching) 등 교회 생활로의 기본적인 안내와 

전통을 전수하는 것들이며, 오늘의 형태들은 전술한 교리문답교육과 설교의 범위 

안에서 질문을 제기하며, 보다 넓은 맥락 속에서 해석을 수정하는 것들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리스는 디다케의 과정적인 측면에서 (1) 가르침이 일어나는 

광범위한 환경(A Wide Range of Settings)을 강조해야 할 필요, (2) 가르침의 

형태들의 목록(A Repertoire of Forms)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디다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3) ‘주제’라는 표제 아래 소주제(topics)의 폭넓은 범위에로 토픽들을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32 

해리스는 케리그마를 말씀 선포의 커리큘럼으로서, 언제나 선포된 

내용(what)과 선포하는 행위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삶이요, 죽음이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이 새롭게 지음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32 Ibid., 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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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수 세기에 걸쳐 지금도 육신이 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시대를 

위해서도 갖게 되는 함축된 의미는 오늘 날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케리그마의 속성은 교회를 교육함에 있어서 시공을 

초월하며 끝임 없이 재형성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해리스가 제시하는 케리그마에 대한 커리큘럼은 우리 자신이 ‘말씀에 

'의해(by the word)' 교육을 받고 그 ‘말씀으로(to the word)' 양육되는 것. 즉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참여자로 알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주체들(subjects)로서, 말씀을 계시하는 중재자(mediators)로서의, 

그리고 그것을 듣는 청취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근원적 케리그마의 의미가 시대를 관통하면서 변함없이 

발휘하고 있는 능동적이고 생동적인 강력한 능력이 되는 형태로 성경, 신학, 그리고 

설교를 들 수 있다.33 

해리스는 디아코니아를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커리큘럼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성경의 계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34’에서,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돌봄과 봉사에 대한 소명을 갖는 맥락을 의미한다. 그 

소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의 기쁨들을 공유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디아코니아의 시작인 것이다. 따라서 그 출발점은 가장 먼저 예수의 인격 안에 있는 

능력,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함께 고통에 동참하는 태도를 말한다. 

해리스가 제시하는 디아코니아의 형태들은 사회적 돌봄, 사회적 의식, 

사회적 능력부여, 사회적 입법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돌봄은 직접적인 

 
33 Ibid., 154-175. 

34 요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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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봉사로, 산상수훈의 팔복을 실제로 구현하듯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평화를 만들며, 긍휼을 베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적 

의식은 간접적인 형태로 실천하는 봉사로, 복음에 적대적인 일들에 항의하거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참여 의식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능력부여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자활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입법이란 복음을 기준으로 공동체가 당면한 입법의 과제에 참여하여 책임 있는 

변화를 이루는 과정을 말한다.35 

 

 

 

 

 
35 Ibid., 17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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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36 

 

성경 통독은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다. 교회 생활의 전 과정으로서 

교육 목회 커리큘럼에 있어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완결성은 모든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고, 모든 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교육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 교육은 기독교적 양육과 기독교 종교 

교육학적 인성 교육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모든 성경을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 활용하는 조병호의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해 볼 것이다. 

송순재(Sunjae Song)는 기독교 교육자로서 성경적 기독교를 추구한 

페스탈로찌(Johann H. Pestalozzi)를 소개한다. 페스탈로찌는 기독교 교육사에서 

독창적인 길을 개척했는데, 그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루소(Jean J. Rousseau)적 

의미에서 종교성의 인격적 차원을 강조했지만, 이신론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36 딤후 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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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기독교를 추구했다고 한다. 국가적 교회에서 행해지던 교리중심적 교육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종의 기계론적 교육에 불과하다는 성찰에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윤리적 행위,37 다시 말해 성경적 실천으로서의 기독교적 

양육이었던 것이다. 페스탈로찌는 내적이며 고백적인 기독교 신자였고, 순박하고 

겸손한 신앙심을 가지고 매일 매일을 자신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살아갔으며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용기와 힘, 그리고 평화”를 얻고자 했던 사람으로, 제도적 

교회의 교리 교육과는 판이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38고 송순재는 평가한다. 

페스탈로찌는 종교적인 것을 윤리적 행동과 결합된 성경적이며 어린이 중심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파악했으며, 이 관점을 매주 한 번씩 종교수업시간과 페스탈로찌 

자신이 주관하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는데,39 그 

과정에서 길러지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수행된 믿음을 

배우도록 이끌되, 인간됨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희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마르히탈 계획(Marchtaler plan)의 지향점40과 공유되는 영역에 있다. 

이처럼 페스탈로찌의 독창적 교육은 성경적 기독교에 기반한 것이었다. 

‘사랑의 학교’로 정평이 난 페스탈로찌의 교육은, 이웃 사랑이라는 윤리적 실천이 

뒤따랐던 디다케와 디아코니아로서의 형태를 비롯해, 수업시간과 정기적인 예배로 

코이노니아와 레이투르기아로서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된 일종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었다. 그 중심에는 케리그마의 형태인 성경 읽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성적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의미 

 
37 오인탁 외 공저, 기독교 교육사, 231. 

38 Ibid., 233. 

39 Ibid., 241. 

40 강선보 외 6인 공저, 인성교육 (서울: 양서원, 2008),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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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독교 종교 교육학적 인성 교육의 논의를 가능하게 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조병호의 성경 통독은 통으로 성경을 읽는 과정의 하나로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권장한다.41 소위 통 성경42으로 명명한 성경 읽기는 동양의 배움과 지식 

연구의 과정 가운데 유용하게 사용되던 통독의 전체적 학습 방식이, 서양의 분석적 

학습 방식과 통합되어, 전체를 통해 부분의 의미를 명확히 보는 방법43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숲과 같은 전체와 나무와 같은 부분을 통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음을 선포하는데, 편식하 듯 일부분만 읽는 방식을 지양함으로써, 

통독을 하면 얻어지는 직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44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병호는 부지런히 성경을 통독할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였고, 일년 일독을 기준으로 총 

365개의 단위로 묶인 성경을 편찬45했다. 

통 성경은 모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점에서 부분과 전체의 

균형을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다. 페스탈로찌의 교육이 서양의 전통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식과 다르게 전인적인 통합성을 지향하는 점에서, 통 성경은 같은 

맥락의 홀리스틱 교육과 의미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통 성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으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의 효과를 가볍게 여기지 

 
41 조병호는 2008년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편찬한 바 있고, 1년1독 큐티 성경통독, 365일 성경

통독을 펴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아침마다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42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1-15. 

43 Ibid. 

44 Ibid. 

45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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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서, 더 큰 지혜로 승화시키는 통합을 추구하는 바 생동감 있는 홀리스틱 

교육이다. 조병호는 기쁨과 슬픔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언약과 성취의 

신앙계승,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특권과 사명, 십자가와 부활이 가리키는 

고난과 영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로서 우선순위,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와 균형, 

하나님의 기쁨이 이웃의 기쁨이 되는 실천이 통 성경을 통해 얻어지는 직관46 등을 

성경 통독의 효과들로 제시한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균형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존 스토트는 균형 잡힌 기독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일반적 현상인 양극화를 피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만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성과 감성을 모두를 강조해야 합니다. 또 보수와 진보를 동시에 강조하며, 

성경을 보수하되 성경으로 문화를 평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보완해주는 형식과 자유를 동시에 강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모두 강조하되, 둘 중 어떤 것을 반대편을 대치하거나 회피하기 

휘한 구실이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로 지금도 부르고 계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독자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위의 네 가지(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을 “이것과 저것을 모두 다”로 성숙하게 대치시킬 훌륭한 

성경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을 굳게 그리고 동시에 양쪽 

모두에 딛고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말입니다.47 

 

 
46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8), 37-40. 

47 John Stott, 균형잡힌 기독교, 정지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83-84. 



24 

스토트가 취한 방식은 신학적으로 일치하지 않거나 기질적으로 다른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adiaphora)로부터, 성경에 근거한 균형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스토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교리들 위에 함께 서 있게 

되며, 성경이 모든 천성적인 기질을 통제하게 하여 균형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고 

조언48하는데, 이것은 모든 성경이 가진 분별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통 성경의 

효과와 접점을 이루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코이노니아로서의 성경 통독 

조병호의 통 성경은 코이노니아로서의 커리큘럼으로 시작했다. 1988년 외고 

지역에 여름 1주간 시간을 내어 복음을 전하자는 40여 명의 ‘뿌리기사역’이 

계기가 되어 성경통독원(구, 한시미션)이 시작되었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기 위한 성경 통독을 시작한 것에서 공동체의 커리큘럼의 

형태를 가진 통 성경의 기원을 볼 수 있다. 갖춰진 형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과정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조병호의 진술은 

공동체적 성경 통독의 영성이 존재함을 알게 한다. 

조병호의 통 성경은 나라를 이야기한다.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 있고 개인 과 가정, 나라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공동체적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수렴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입장에서 이해할 때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인간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조병호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48 Ibid.,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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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가 있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였다.49 

스윗은 기독교의 계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라는 한 인격으로 보았다. 이 말은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를 믿는 

믿음을, 종교학자 윌프레드 스미스(Wilfred C. Smith)의 말을 인용하여, 독일어 

어원에 있는 사랑(lieb)이 주는 관계적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생생히 살아 있는 

하나님삶(GodLife) 관계를 살아내는 영적 실천으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인간이 

되는50, 공동체적 영성을 강조한 제안이다. 이러한 진술은 예수를 따르는 믿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의 다스리심 속에 사는 개인과 가정, 나라는 코이노니아, 

즉 공동체적 영성을 그 출발점이자 영원한 지향점으로 갖는 통 성경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통성경은 함께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다. 성경이라는 같은 한 책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기에 어떠한 치우침도 없다. 이 같은 시도로 

조병호는 하이기쁨교회와 성경통독원을 설립했고, 성인을 위한 성경 통독에서 

청소년 성경 통독, 어린이 성경 통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공동체가 함께 하는 

통독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규모에 있어서 크든 작든, 통 성경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 외에도 심지어 성경은 혼자 읽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적 영성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경 통독은 철저히 공동체의 

커리큘럼을 제공해 준다. 

 

 
49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44-48. 

50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IVP, 2019), 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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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투르기아로서의 성경 통독 

조병호의 통 성경은 레이투르기아로서의 커리큘럼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기도의 커리큘럼으로서 통 성경은 성경을 통해 기도할 수 있게 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도51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가르치는데,  조병호는 성경을 통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강조한다.52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수렴하는 이해로 부터, 제물을 

드리던 예배에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이 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원리를 통 성경으로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병호의 통 성경은 통하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인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생생한 소리로 얻어지는 

효과와 함께 진실한 마음의 소리를 발하는 과정으로서 기도이고, 찬양이며, 곧 

예배이다. 일차적으로는 활자로 된 성경을 읽지만, 그로부터 발생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소리가 있고, 열정적인 외침이 있으며, 결국에는 숭고한 결단에 이르는 

생명력 있는 예배로서 영성이 있음을 통 성경은 보여준다. 

하스데반(Stephen Hah)은 예배예술사역을 통한 부흥을 사모하면서 그 부흥의 

의미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고, 

늘어나는 건물도 아니며, 유명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에 있지 않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각 개인의 마음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느껴지고 충만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경배와 찬양학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가 방해되는 장소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51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5. 

52 조병호, 통하는 영적 예배 (서울: 통독원, 2018), 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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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수 있는 장소로 향하는 영성을 품어야 한다53고 제안하는데,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구별된 실천- 이 때라,54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55 -을 강조하는 점에서 통 

성경이 가진 레이투르기아, 곧 기도의 커리큘럼과 같은 지평을 갖고 있다. 

통 성경은 영적 예배의 커리큘럼이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음으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된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의 365일을 따라 

구성된 '365일 성경통독'56과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57에는 그 날의 본문 말씀과 

어울리는 찬송가를 선별해 두었는데, 이는 소리 내어 말씀을 읽기 위해, 소리 내어 

기도하고, 소리 내어 찬송하게 하는 구별된 예배로 부르는 데 적합한 커리큘럼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말씀을 그대로 가사를 이룬 찬송을 활용한다면, 성경 통독에 

훨씬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시편 145편 1절로 된 '왕이신 나의 

하나님'58 또는 시편 46편을 사용한 대표적인 경배와 찬양곡‘너희는 가만히 

있어’59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디다케로서의 성경 통독 

조병호의 통 성경은 디다케의 커리큘럼이다. 가르침의 커리큘럼으로서, 통 

성경은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모든 부모가 

 
53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2336&code=cul (2021년 2월 17일 접

속). 

54 요 4:23. 

55 롬 12:1. 

56 조병호, 365일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20). 

57 조병호, 1년1독 큐티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58 하스데반. 

59 Ibid.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2336&code=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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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부터 20세 전에 자기 자녀에게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칠 수 

있다60고 한다. 신명기의 쉐마에서 지시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형태를 계승하는 통 

성경은, 기성 세대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양육하도록, 전 생애 주기에 성실하게 

들려지고, 읽혀지며 보여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조병호의 통 성경은 신앙의 계승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 성경은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으로 규정하고, 하루 1시간 30분이면 누구나 1년에 성경을 

10번 읽을 수 있다고 도전해 준다. 조병호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자라난다고 제시하며,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풍부한 주제들을 이야기한다. 앞서 

해리스는 가르침이 일어나는 환경과, 가르침의 형태들의 목록과, 디다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제 폭넓은 범위에로 소주제들을 접근할 것 등을 강조했는데, 통 성경은 

신앙 공동체로 모여, 보고, 듣고, 읽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 무궁무진한 주제를 

전개하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예시가 된다. 

오인탁은 신구약의 모든 교육은 삶과 가르침의 일치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61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그 원형과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제안했다. 생활과 교육의 일치를 

위하여 삶으로 보여 주고, 그렇게 살게 함으로써 가르치는 히브리 민족의 가정 중심 

종교 교육에서, 성경을 읽고 실천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억압도 이겨내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는 모습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영성 생활의 원형적 원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통 성경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60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5. 

61 오인탁,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 (서울: 학지사 2017), 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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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해야 할 참된 교육을 하는 교회로서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통성경은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원천인 말씀은, 살아 있는 언어로 쓰임 

받는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는 전통으로 전승되어 왔다. 경건한 삶은 성경적 삶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볼 때, 성경 통독은 신앙 공동체가 실행하고 전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커리큘럼이다. 통 성경을 일상화하여 자녀에게 가르치고, 온 세상을 향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쉐마이자, 예수의 지상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성경통독원은 디다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년에 10번, 성경을 통독하는 전통을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해, 1년 10번 성경 듣기 앱(App.)62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케리그마로서의 성경 통독 

조병호의 통 성경은 케리그마의 커리큘럼이 그 핵심이다. 통 성경은 

성경본문의 최종 형태를 역사 순으로 재배열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 본문 자체의 케리그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를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빠짐없이 다룰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케리그마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요절주의, 권별주의, 예화주의를 경계하며 모든 성경이 케리그마인 것을 주목하게 

한다. 

조병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인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통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성경을 읽었다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62 성경통독원 홈페이지(tongdok.net)는 '1년 10번 성경듣기' 앱을 제공하고 있다(2021년 2월 

18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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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품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이라는 데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케리그마를 

중심으로 해석되는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언제나 복된 

소식으로서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통 성경으로 볼 수 있다.63 

앤디 스탠리(Andy Stanley)는 청중들에게 성경 읽기를 촉구한다. 그는 설교 

중에 거의 매번 “이 말이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설교를 듣고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설 때 성경책을 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품게 하고,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성경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읽기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이며, 

설교자로서 자신의 승리로 여긴다고 소개한다.64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면 충돌한 듯이 문화적인 도전이 많은 지역에서, 영광스러운 뒤죽박죽이라는 

역설적인 방식을 예수의 모본으로 삼고 복음을 선포하는 스탠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대로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희망적인 목회를 보여주고 있다. 

실천적 신학인 설교의 최종적 목표로, 성경 속 하나님의 속성을 향하고 있는 

형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경을 읽는 통 성경과 그 핵심을 공유하고 있다. 

통 성경은 말씀 선포의 커리큘럼이다. 통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일관되게 확인하게 해 준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통 성경은 구속사를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이 나누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성경의 오경에도 있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에도 

 
63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0. 

64 Andy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윤종석 역 (서울: 디모데, 2014), 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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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비롯하여 사도행전과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조병호는 설교자들이 모든 성경 대신 

예화주의에 빠지거나 성도들이 요절주의에 빠지지 말고, 모든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통 성경에 집중하며, 모든 삶의 정황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는, 모든 

성경이 유효한 케리그마임을 보여준다. 

 

디아코니아로서의 성경 통독 

조병호의 통 성경은 디아코니아의 커리큘럼을 비전으로 한다. 조병호는 통 

성경을 통해 영성과 사회성을 균형 있게 갖추어 간다면,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하며 강화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는데,65 그것은 결국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의미한다. 조성종(Sungjong 

Cho)은 예수의 리더십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람들 위에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성경적 리더십66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교회가 

회복하고 강화해 갈 리더십이 ‘종’으로 부르심을 고유한 사명으로, 먼저 섬기는 

자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알게 한다. 모든 성경을 통하여 입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이 있다면, 출구의 역할로서 사회적 리더십 실천을 

강조하는 통 성경은 봉사의 커리큘럼인 디아코니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조병호의 통 성경은 성경이 얇은 책67인 것으로 간주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65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5), 658-659. 

66 조성종,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위한 목회자 리더십론 (서울: KMC, 2012), 274-277. 

67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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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두께로는 너무 얇다는 고백적 표현이다. 사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이 

얇은 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책 한 권에 담겨진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느 

누구라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도전은, 성경에 담겨진 놀라운 사랑으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는 풍성한 연회장으로의 초대의 말과 같다. 초대 교회에서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눔과 같이, 가장 소중한 모든 성경을 

마음껏 읽도록, 힘껏 살아내도록 땅 끝까지68 함께 나누는 영성이 통 성경의 

영성이다. 

스탠리 존스(E. Stanley Jones)는 간디(M. Gandhi)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요구하는 것이, 복음에 다른 것을 채색하지 말라는 제안이었다고 했다.69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이, 개인들 사이와 집단들 사이, 그리고 인종과 나라들 사이에 

적용되고, 세계를 통합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순전한 기독교적 사명을 이루는 

예수 복음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혜를 인정하는 차원의 제안이다.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고,70 화평이신 예수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71고 성경은 짤막하게 전한다. 성경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성경을 얇다고 하는 것처럼, 작은 봉사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종의 자세는, 동서양 모든 곳에서 낮은 복음을 큰 복음으로 전해지게 할 

것이다.72 

 
68 행 1:8. 

69 E. Stanley Jones,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김상근 역 (서울: 평단, 2007), 215-218. 

70 롬 3:22. 

71 엡 2:14. 

72 최초의 내한 선교사로 일컬어지는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는, 그가 설립한 배재학당의 당훈

을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라(欲爲大者 當爲人役, 마 20-27-28)'로 삼아, 그리스도의 도성인신(道成人身)으로부터 

선포되는 희생과 섬김을 교육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한국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의 기틀이 되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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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성경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으로서 전도의 커리큘럼이 될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쉽고 단순하지만 유익한 ‘도’로서 통 성경은 

성경을 얇은 책이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성경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하고 있기에 인간의 말과 글로 남기기에 얇은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받는 이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는 어렵게 된다. 전도의 문이 닫힌 것처럼 인식하면서도 어디서 떨어졌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은, 양적 가치로만 평가되는 나눔과 섬김으로부터 

성경적 가치의 헌신과 봉사를 이루기 위한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 보인다. 통 성경이 지시하는 얇은 책 성경 속에 있는 무한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작지만 결코 작지만은 않은 

교회로 성장할 것이다. 

 

 

 

 

 

 
이만열, 아펜젤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48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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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일년일독 성경 통독 과정 참여자 심층인터뷰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의 사례로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의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2020년 

감염병 대 유행에 대응하여 안전한 교회학교 목회를 위해 모든 부서 활동을 비대면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서도 있었지만, 

가뜩이나 현장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는 환경에서 상호작용에 제한이 있는 

동영상으로 하는 활동은 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현재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방식의 웨비나를 통하여 전반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으며, 

임마누엘 공동체의 경우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교재로 1년간 성경을 

통독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먼저는 각자의 삶의 정황으로부터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읽기를 시작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어서 매주, 

그리고 매일 성경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갖게 

한다. 또, 지금의 성경 통독이 일회적인 일이 결코 아니라 평생 반복하여 훈련해야 

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소중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할 일인 것을 알게 

하였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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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음이 깨달아 진 대로 살면서, 다른 이에게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르도록 하는 데에 최종 목표가 있다. 

성경을 통해 영성, 즉 기독교적 인성 교육을 이루는 것이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의 커다란 목적이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1년 52주간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 주일예배와 목요기도회를 

진행하였고, 특별히 주일예배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소개한다. 본 주제들은 조병호가 

편찬한 일년일독 통독성경의 순서에 따라 마리아 해리스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다섯 가지 형태에 따라 총 52마당으로 구성하였다. 

성경 통독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교재들에 의하면 일년 일독 성경 통독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와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성경 

통독원에서 제공하는 매일의 성경 통독 분량과 제목들을 월별로 제시한 그림을 

부록에 싣기로 한다. 또한 성경 통독원에서는 1년 52주, 각 주차별로 1회씩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구성해 두었는데, 그 역시 52주의 

제목을 분기별로 제시된 그림을 모아 부록에 싣기로 한다. 

성경 통독원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가정을 대상으로 구성된 내용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면,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의 일년 일독 성경 통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용된 데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년 

일독 성경 통독의 역사 순 성경 읽기 방식에서는 동일 하겠지만,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되기 위해서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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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개요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편 중 하나는 그 커리큘럼을 실제로 활용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일년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의 남녀 학생, 선생님과의 실질적인 인터뷰를 한 것을 토대로 그 주요 

부분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귀납적인 결론은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 가지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개발에 있어서도 어떠한 혜안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본다. 인터뷰의 내용이 청소년들과 청년 교사와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여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인터뷰 내용: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공동체의 일년일독 성경 통독 

상담자: 미국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지난 5월 말을 기점으로 한 학년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6월을 시작으로, 매 주일마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갖고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함께 

한 분들의 자기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학생1: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임마누엘 공동체 ○○○입니다. 미국에 온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임마누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등부, 고등부 예배도 있지만, 미국에서 살면서도 

한어중고등부로 모여서 편안한 우리말로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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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공동체에서 매 주일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생2: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임마누엘 공동체 ○○○입니다. 미국에서는 고모님 

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신앙심이 깊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교회에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매 주일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히 참석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임마누엘 공동체가 청년부에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교사로서 임마누엘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학생, ○○○학생과는 

목사님보다는 오랫동안 교제하고 지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담자: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처음 만난 것이 5월 마지막 주일이고,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써 반년을 함께 하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임마누엘 공동체로 매 주일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도 새삼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학생1: 맞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 같은 자리에 모여서 찬양도 부르고, 

뜨겁게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가장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올해는 갑자기 

셧다운(Shutdown) 되면서, 안전을 위해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것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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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 그래도 화상 채팅을 통해, 비록 비대면 형태이지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교회도 당연히 사회와 협력해서 예배 

드리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상 채팅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상담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공동체의 담당교역자로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괜찮은 일인가?', '이런 방식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가?'를 고민해 

보았을 때, 예배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면 활동을 

하든, 또는 비대면 활동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면 타당한 주일예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함께 드린 그간의 예배들은, 내용적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주일 예배였으며, 도리어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내용, 본질을 잃지 않는 훈련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형식, 

어떤 의미에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보다 폭넓게 허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고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물론 예전에는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뭐랄까,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비대면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 것들이 덜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을 줄로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실을 

대체한 화상 채팅 환경을 통해서, 비록 가상의 공간이지만 같은 시간에 

모일 수 있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예배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를 듣는 환경은, 집중도 차원에서 더 좋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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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대면예배 때와 달리 주위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는 항상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 하는 

편이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핵심적인 가치들은 변함이 없고, 내용적 그 의미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배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변함이 없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나아가 예배의 내용이 변함이 없다면 

정말 변한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가 있겠고, 더욱 명확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변화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태도도 필요했고, 그러면서 예배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학생들 생각이 듣고 싶네요. 

학생2: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생소하고 낯설은 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직접 가지 못하게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교회라는 건물에서 

진행되는 어떤 것으로 보기보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매 주일 지키는 것이 가능하겠고, 그 만큼 예배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1: 처음에는 예배를 화상 채팅으로 드리게 되는 게 어색하고 싫기도 했는데, 

이제는 적응이 되었고,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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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사실은 학교도 모두 조심하느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안전하게 느껴져요. 태도나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처음에는 교회에 갈 때와 많이 달라서, 집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옷 입는 거나, 주변 정리하는 거나, 알맞게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잘 갖추고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예배 때를 

앞두고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조금은 이른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배는 

많이 적응된 것 같아요. 찬양을 영상으로 보는 게, 처음에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는데, 여러 찬양팀이나 CCM가수들의 찬양을 마음껏 공유하면서 

접하게 되니까,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상담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임마누엘 공동체의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년일독 성경 통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난 

6월부터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주교재로 '365일 성경통독'을 부교재로 

하고,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어요. 2020-2021, 1년 동안 성경을 함께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지요. 매주 설교를 통해 그 주에 접하게 되는 

말씀을 미리 살펴보게 되고, 또 실제로 성경통독표에 따라 성경읽기를 

함으로써 실천을 하는 과정이지요. 이 커리큘럼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학생1은 어땠나요? 

학생1: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상담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1: 일단 이전에는 성경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여기를 봤다가 

저기를 봤다가, 정신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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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서 순서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시대, 어느 

시대 알게 되기도 하고, 이전에 알았던 이야기도 중간 중간에 생각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상담자: 그랬군요. 우리가 통 성경73, 그러니까 성경통독원 조병호 박사님이 주창한 

역사순 성경읽기로 구성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중인데, 그렇게 

순서대로 성경을 읽다보니, 적어도 여기 저기 시간 순서가 뒤엉키는 과정은 

확실히 없을 수 있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2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학생2: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이,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최초의 

경험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성경읽기를 어떤 주제를 잡고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에도 성경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배운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경을 볼 때, 예전에 알았던 이야기들을 다시 다루게 되면 더 

많이 생각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학생1: 저도 아까 한 말이 그런 뜻이었어요. 예전에 알았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알았던 것들이 다시 나올 때, 예전에는 그냥 그 

이야기만 알았다면, 이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알게 된다는 그런 

거에요.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어떤 때에 나온 이야기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사울이 이스라엘에 

왕으로 있던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순서에 따라 어디에 나오는 

 
73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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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인지 알게 되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요. 예전의 

이야기들도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선생님: 목사님과 우리가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성경통독원에서 모토로 외치는 

몇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이런 게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담자: 네. 맞습니다. 총 5개의 모토가 있어요. 여러 곳에 나와 있고, 조금씩 

문구도 변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도 새로 인쇄되고 있는 '365일 

성경통독' 뒤 표지를 참고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1. 성경은 얇은 책이다. 

2.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3. 성경은 1년에 10번 들을 책이다. 4.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5.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이야기를 

담은 책이다."74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 네. 그 중에서 학생1, 학생2가 이야기한 내용은 성경을 1년에 10번 정도 

듣는 과정으로 볼 때, 얻어지는 유익한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숲과 

나무의 이야기로 그 동안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다 읽어 보는 것도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 마디로 예전에는 부분, 부분 중요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아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면, 

이제는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과정 속에서, 예전의 지식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그런 느낌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양쪽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동안 한 쪽에 치우쳤던 방식만을 고수하는 

분위기와 달리, 성경 전체를 통독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전에 비해 확연히 

 
74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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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하고 좋은 방향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상담자: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 성경통독원에서 

제안하는 5개의 모토가 있다고 안내했는데, 조금씩 변화도 있었다고 

했지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의 주일 커리큘럼으로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하면서 '청소년 성경통독'75을 참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경의 다섯 가지 판"이라는 주제로 5개의 모토를 소개하는데, 

'365일 성경통독'과는 달리 "4. 성경은 동서양이 담긴 책입니다."76가 눈에 

띕니다. 이 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의 

초판77에서부터 일관되게 나오는 동서양의 방식을 모두 담은 성경읽기를 

강조하는 이야기였어요. 아까 선생님께서도 기억해 주셨듯이 숲과 나무,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면, 그 동안 우리가 접했던 성경읽기는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나무, 즉 부분에 비중을 두는 

읽기였고, 지금 하는 방식은 숲, 즉 전체에 비중을 두는 읽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렇다고 

전체만을 강조한다고 하면, 숲, 또는 동양의 방식에 치우친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부분과 전체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총체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른바 동서양을 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이전의 방식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이번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방식의 유익함을 

 
75 조병호, 청소년 성경통독 1, 2, (서울: 통독원, 2013). 

76 조병호, 청소년 성경통독_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14), 8. 

77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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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커리큘럼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그것과 더불어 많이 읽는 부분이에요. 1년에 10번 

읽는다는 것이 그런 면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숲과 나무의 

비유가 아주 적절했다고 보고요. 아마도 동서양을 담는다는 이야기가 

사라진 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으로 대체 되었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1년에 10번 들을 책'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에요. 부분과 전체를 반복, 또 반복하면서 더욱 완성도를 높여가는 

정교한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동서양의 방식을 검토, 재검토 

하면서 교육적 효과랄까?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담자: 역시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 다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모토가 바뀌고 있는지는 저도 앞으로 책임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성경을 통째로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읽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처럼 교육적 효과성의 차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학생2: 동서양의 관점 파트를 물으신 건가요? 아니면 10번 읽을 책 파트를 물으신 

건가요? 

상담자: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학생2: 저는 그렇다면 10번 읽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일단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 본 

일이 없어요. 성경 말고도 사실 배워야 할 것도 많은 것 같고, 성경이 너무 

두껍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글씨를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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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담자: '청소년 성경통독 _ 지도자 지침서'에 보면 "하루 1시간 30분이면 누구나 

1년에 10번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78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전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성경은 

읽어야 하며, 할 수 있다면 한 번만은 꼭, 열 번이면 더 좋고, 1년에 1번, 

1년에 10번, 그렇게 평생에 몇 번이든 통독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구도 있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79라고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 

주는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자라남이 기독교적 의미에서는 얻는 가장 큰 교육적 

효과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 통독은 충분히 도전할 만하며, 동시에 조금 

축소되는 의미로 여겨질까 두렵지만, 매주 조금 씩, 조금 씩 읽는 예전 

방식의 성경읽기도 적절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망원경과 현미경의 용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조금씩 볼 때에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전체를 두루 살필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1년의 커리큘럼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감히 제가 

 
78 조병호, 청소년 성경통독_지도자 지침서, 8. 

7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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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말씀드리고는 싶어요. 1년 52주를 커리큘럼으로 보았을 때, 성경 

전체를 성경 단지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다루는 과정은 전체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완벽함을 가진 형태로 나온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답니다. 조금 딱딱한 이야기인데 신학자들이 쓴 주석서들을 

보아도, 객관적인 정보들이 그 안에 다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주석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성경이 담고 있는 풍부한 의미를, 

인간이 어떠한 일정한 범주로 다 표현해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은 매우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는 읽기입니다. 두 말 할 것 없이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며, 

관찰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부지런한 연습이 모두에게 예외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1: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저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성경을 아직 통독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읽어 보는 것을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기도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서 반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 다른 모든 일들도 잘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다시 한 번 

기도와 말씀읽기에 집중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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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성경 통독 계속 하면 되겠네.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도 하게 되고, 다른 

것보다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에도 

도움이 될 거야. 실제로 저도 요즘 매일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와 

말씀에 대한 회복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이 다른 어떤 신앙훈련보다 확실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상담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80고 

나오지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81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 생활을 

훈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학생2: 저는 예배시간에 먼저 우리끼리 나눔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성경이나 기독교적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상적인 대화로부터 소재를 찾아서, 말씀에 깊이 있게 접근하는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슨 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공부를 가장 

좋아하는지?’를 소재로 대화하다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민하게 되는 단계로 점점 들어갔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80 요 1:1. 

81 조병호, 1년1독 큐티 성경통독(4) (서울: 통독원, 201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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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분에 잠시라도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가벼운 

소재로부터 시작해서 중심 주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상담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강조하는 내용과도 맥이 닿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약을 먹을 때에도 

먹기 힘든 분말을 캡슐에 싸서 복용하듯이, 우리의 커리큘럼도 

기술적으로는 그런 효험을 내기 위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진 코이노니아, 친교의 

기능을 말하려는 거에요. 교회는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매우 훌륭한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함부로 내놓기 어렵고 꺼려지는 

일들을 편안하게 공유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독교적으로는 사랑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따스한 환대, 위로와 평안, 쉼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체험입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해 개인과 

가정, 또 정치적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나라 이야기를 풀어 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를 깨닫는 데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 진리로부터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실천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속한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교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만나서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운 형편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도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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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로 나아가는 것인데, 항상 그 때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금세 하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 생활로 되돌아왔을 때에, 여전히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그런 현실 속에서 예전 모습으로 금방 되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에요. 그런 면에서 코이노니아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케리그마 쪽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상담자: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네요. 

학생1: 저는 코이노니아 그 자체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느끼는 

아이스브레이크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당연히 딱딱한 말씀으로 훅 

들어가는 것보다 뭔가 예열을 하고 핵심에 접근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선생님 말씀처럼, 수련회 때 변화를 받으면서도, 예전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쳇바퀴 도는 듯한 반복은 계속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려운 말,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다 좋은 것 같아요. 

학생2: 저는 일단 코이노니아가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핵심적인 

것은 역시 케리그마가 아닐까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케리그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이노니아가 좋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케리그마라고 생각해요. 

상담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둘 다입니다. 괜히 정답을 말한 것 같지만 말만 

쉽게 둘 다 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이런 단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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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리스어 표현인데 신약 성경의 원어가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보다 와 

닿은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코이노니아, 케리그마가 

가리키고 있는 속성은 모두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나눔, 친교가 코이노니아이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선포가 케리그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코이노니아와 케리그마가 따로 따로 떨어져 가는 것이 하니라,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 즉 교제만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케리그마, 즉 말씀만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최소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에, 이 둘은 공유되는 

속성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므로 적용을 하자면, 성경에는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와 함께 나, 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학생1: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제가 알고 있던 말씀들이 나오는 거에요. 어떤 거냐하면 제가 

찬양으로 알고 있던 노래가사가 성경말씀이 되어서 나오는 거에요. 저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82라는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성경 말씀으로 된 가사더라고요. 시편 121편을 보니 같은 내용이 

찬양가사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으로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성경말씀이 생각나는 이런 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2 정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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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 저도 찬양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코이노니아도 좋은 기능을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찬양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매 주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좋은 음악도 많고, 가사 내용도 좋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들은 것처럼, 결국 성경말씀도 많아서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상담자: 예전 어른들은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표현으로 쓰시고는 

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 대화를 발전시켜 보면, 찬양은 ‘곡조가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네요. 특별히 학생1이 이야기 한 

것처럼 성경말씀을 그대로 사용한 노래를 스크립처송(Scripture 

song)이라고 부른답니다. 학생1이 말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가 

그렇고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도 대표적인 

스크립처송이지요. 정말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성경에 대해 보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라고 

강조하는 맥락과 연결되는데, 마치 스크립처송을 대하듯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듣는 활동이 동시에 동반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스크립처송이 성경 전체를 통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벌써 존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찬양은 예배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도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피아노, 기타 등 

여러 가지 악기를 갖고 찬양하면서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네요. 

상담자: 성경을 소리 내서 읽자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배의 회복과 맞물리게 되는 

상황이네요. 흥미롭게 소개하는 것이 될 지는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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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스크립처송으로 된 mp3 파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성경통독원에서 

일년일독 통독성경 순서에 맞게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고, 보다 편리하게 

어플리케이션(App.)으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만 한 가지, 멜로디가 있다기 보다는 성경 랩(rap)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기존 스크립처송과는 다릅니다. 정말 나누고 싶은 일은 성경을 

통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귀에 들리도록 소리 내서 읽으면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2: 처음에 인터뷰를 하게 될 때만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는데, 하고 보니 예상과 다르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 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기독교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성경과목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다른 과목을 배우지는 않지만, 성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찬양으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상담자: 인터뷰를 마치기에 앞서서, 성경 통독이 각자에게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는지를 마지막으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 같은 것도 발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저는 성경이 얇은 책이라고 시작했던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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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에 다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얇은 책이라는 말씀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잘 되도록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임마누엘공동체 

학생들도 성경 통독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다짐은, 하나님의 

발걸음과 저의 발걸음을 더 잘 맞추어 가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묵상 등의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을 스스로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학생1: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깝게 느끼고 싶어요. 언제나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계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도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기도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야겠어요. 

학생2: 저는 성경은 얇은 책이라는 사실에 아직까지도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여전히 두꺼운 책이 맞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이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아보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으로는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 보는 것으로서 결심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상담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데에도 의미가 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기에는 얇은 

책이라는 가르침은 디아코니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인터뷰를 마치면서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기능을 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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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적어도 성경을 한 번 읽어 

보아야겠다는 진지한 마음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그런 것은 

성경이 주는 성스러움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그려 보면, 정말 이 한 권의 책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일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백과사전에 비해 몹시 

얇은 이 책이 아닌가 여겨지고, 그렇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통독해 보아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지 않았나 깨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부터 더 성실히 성경 통독에 힘쓰고, 나아가 그 놀라운 성과를 온 

세상이 알도록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 분석 

인터뷰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에서 진행된 일년일독 성경 

통독 과정에 대한 남녀 학생, 선생님과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미국 

조지아 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재학 중이며 신앙생활의 연조도 각기 

다르다. 선생님은 교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오랜 시간 임마누엘 공동체를 

섬기면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경험한 바 있다.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관점에서 

경험했던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간략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미국 조지아 주의 극심한 감염병 사태 때문에 비대면 환경에서 진행된 

커리큘럼이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성경 통독은 시도해 볼 만한 커리큘럼이다.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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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으로 실행하는 것은, 기존에 주된 형식이었던 작은 단위의 성경 본문을 

주제별로 묶어서 제시하는 교회학교 커리큘럼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을 오랜 시간 경험해 오던 공동체에, 성경 통독은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진다는 표현은 기존과 다른 방식이면서도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허용하고 진행하는데,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학교 교육에서 접하는 방식의 역사 학습방법과 같이, 역사 순으로 

성경을 배열하여 접근하기에,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존재하는 성경 속 사건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부분과 전체를 함께 강조하는 

효과를 통해 사고의 틀을 넓혀 주면서, 본질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완결성을 지닌 

책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도, 적절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기에 상당한 설득력을 

준다. 

성경 통독은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해리스가 

제시한 다섯 가지, 즉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형태를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통해 실행한 결과, 각각의 형태가 커리큘럼 안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주간의 성경 

통독을 진행하기 위해 공동체, 그리고 구성원 각자의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은 코이노니아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예배시간에 부르는 찬양에 대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노래 가사의 의미나 찬양의 진면목을 성경 자체에서 찾게 

되는 과정과 성경 읽기, 기도와 같은 영성 훈련의 여정이 레이투르기아로서의 

기능을 지닌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일회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여 얻게 되는 지혜를 통해 성장하는 교육적인 효과, 즉 디다케의 

기능을 확인했다. 또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그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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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리를 찾고 선포하고자 하는 케리그마의 기능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성경이 매우 얇다는 역설적인 고백이 

디아코니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두꺼운 성경 

자체가 얇게 보인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케리그마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며, 이를 통해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 통독은 훌륭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진 한계를 고려해 본다면, 대면 상황에서는 

다른 각도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경 통독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 

부여하면서 그 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려운 지점은 무엇인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부단히 점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교회 생활의 전 과정에서 발견되는 학습자의 영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되도록, 그 지향점을 잃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목회적 실천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성패는,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론은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의 성경 통독 

뿐만이 아니다. 성경 통독은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그 풍성함이 무궁무진하다는 데에서, 

앞으로 더욱 연구할 분야가 다양할 수 있겠다는 전망을 해 본다. 기독교 교육은 

물론이고, 목회적 돌봄과 선교와 봉사 등 기독교적 삶의 실천을 촉구하는 전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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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통독이 어떤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 임마누엘 공동체의 인터뷰를 통해 

희망을 가져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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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결    론 

 

요약과 평가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 성경 통독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기독교교육학에 있어서 하나의 모범적 

형태로 자리 잡은 마리아 해리스의 이론을 문헌를 바탕으로 연구하면서, 조병호가 

제안한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활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효과가, 해리스의 이론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인 것을 밝힌 과정이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해야 하는 복음의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성경 통독은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과 회복시키는 능력을 지녔기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해리스가 제시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은, 교회 생활의 전 과정으로서 

주어지는 교육으로 형성되는 삶 전체를 내용으로 본다. 신앙공동체의 모든 경험의 

과정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해리스는 코이노니아(교제, 공동체의 커리큘럼), 레이투르기아(예배, 기도의 

커리큘럼), 디다케(교육, 가르침의 커리큘럼), 케리그마(복음, 말씀선포의 

커리큘럼), 그리고 디아코니아(섬김, 봉사의 커리큘럼) 등 다섯 가지 형태를 

성경으로부터 제시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 되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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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정들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재형성하는 가운데 빚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는 것이다. 

성경 통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이다. 

성경 자체의 선포를 넘어서, 역사적으로도 인성교육, 홀리스틱교육 등에서 강조된 

바에 의하면 성경을 통한 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기독교적 교육이다. 특별히 

조병호의 통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로서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레이투르기아로서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디다케로서 ‘성경은 1년에 10번 들을 책이다’, 케리그마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끝으로 디아코니아로서 ‘성경은 얇은 책이다’를 

강조하면서 성경 통독에서 추구하는 영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년일독 

성경 통독은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치 아래 실천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모범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임마누엘 공동체는 2020-2021 학년도를 맞아 일년일독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COVID-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대유행 사태 

속에서도 성경 통독은 안전한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무엇보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 지혜와 용기,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갖게 하였다. 

요컨대 성경 통독은, 변함 없는 하나님의 뜻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83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84 능력을 갖게 하는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83 고전 13:13. 

84 딤후 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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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제언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모든 예견들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위기 대신 희망을 선포한다. 설령 교회 자체가 위기를 맞아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교회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마다 

진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교제의 감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형식적인 예전에서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획일적인 가르침에서 배움의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복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사랑 없는 나눔처럼 겸손한 섬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세상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희망의 메시지는, 성경으로부터 들리는 예수 복음이, 급변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마저 해석될 때, 언제나 은혜가 있는 좋은 소식이기에, 교회는 무엇보다 

본질로의 갱신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 문화 속에서 

혼란을 두려워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인 예수를 읽고 말하라고 한다85. 

종교개혁시대와 마찬가지로, TGIF 시대에도 읽기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만, 본질은 

책에 있지 않고, 글씨에도 있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를 향하도록, 이웃들이 우리가 

향하는 예수로 향하게 하는 원리86에 있다는 것이다. 김영래는 하비 콕스(Harvey 

Cox)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망한 저서 '신앙(종교)의 미래'87에서 ‘성령의 

시대(The Age of the Spirit)’를 인용하면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85 Leonard Sweet, VIRAL (Colorado Springs: WaterBrook Press, 2012), 194-198. 

86 Ibid., 197, 스윗은 TGIF 문화 속에서 EPIC(Experiental, Participatory, Image-rich, and 

Connective)을 인터페이스로 활용하여 진리를 말하도록 제안한다. 

87 Harvey Cox, The Futhre Of Faith, (New York: HarperColli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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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과거를 찾아가는 미래로의 여행을 조망하고 있다. 오순절 때와 같이, 

예수회복(ReJesus)과 성경회복(ReBible), 기도회복(RePrayer)과 

증언회복(ReWitness)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두운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밝은 미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88. 한 마디로 미래교회는 

고유한 본질을 잃지 않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추구할 때,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밝히는 목회적 소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 것을 강조하는 조병호의 통 성경은 효과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으로 활용된다. 마리아 해리스의 이론은 교육과 목회가 이분화되는 상황을 

넘어 체계적인 교회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는데, 여기에 일년일독 성경 통독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면, 교회생활의 전 과정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커리큘럼이 되는 것이다. 제임스 파울러(James W. Fowler)는 일찍이 공동체가 

성인기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신앙발달을 위한 모형들을 기대하고 제공할 때, 아동과 

청년의 신앙을 양육하는 방식들도 함께 변화시켜야 할 것을 제안했고,89 모든 세대가 

파이데이아(paideia) 차원에서 형성되는 소명을 통해90 교회의 프락시스(praxis)보다 

광범위한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참여할 것91을 도전했다. 말하자면, 모든 삶의 

단계에서 앎을 일치시키는 홀리스틱 교육의 실천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새로운 창조적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격려하는 내용이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로서, 또한 언제나 개혁되어야 하는 

 
88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통독원, 2017), 222-238. 

89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The Psyc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New York: HarperCollins, 1981), 294-296. 

90 파울러는 해리스의 디다케가 '교수'라는 제한적인 의미일 수 있음을 염두 하여 '형성'이라는 의미를 포

괄할 수 있도록 파이데이아를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 James W.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26-238. 

91 Ibid.,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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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로서 추구해야 할 우주적 지혜는, 여전히 아침마다 새로운92 하나님 나라의 

커리큘럼인 성경을 읽는 데에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영혼의 고향 같은 말씀의 숲이 그리운 시대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미국과 

한국,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가 되도록 거룩한 공동체로 따르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한 알의 밀알93처럼 썩어지되, 그 속에 새로운 창조의 희망을 싹 틔우는 

자녀들, 젊은이들, 어른들의 교회가 바로 그 울창한 숲이 되어야 한다. 드넓은 

숲에서 자유롭게 뒹굴면서 훈련과 치유의 과정을 배우듯이, 혼탁한 세속 도시의 한 

가운데서도 맘껏 호흡할 수 있도록 깨끗한 영성을 내뿜어 주는 숲과 같은 교회가 

필요하다. 모든 세대에 필요한 모든 성경을 겸손히 외치 듯 통독하는 경배와 찬양 

공동체를 통해, 땅의 모든 끝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을 확신하며 이 글을 맺으려 

한다. 

 

 

 

 

 

 

 

 

 
92 애 3:23. 

93 요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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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1년1독 큐티 성경통독 월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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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1년1독 큐티 성경통독 가정예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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